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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식

1. Monthly Insights 7 월호



이번먼쓸리인사이트는기후변화에대응하고탄소중립미래달성의중요한수단인전환금융의현황과기업의

전환계획 수립 방안을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전환금융의 정의와 대표적인 전환금융 프레임워크의 예시, 

전환금융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기업사례에 대해 살펴봅니다.

본문을 통해 ▲전환금융의 정의, ▲전환금융의 현주소, ▲기업의 전환금융 접근 방안 등을 알아봄으로써

ICMA, OECD, Asia Transition Finance 등에서 개발한 기후 전환금융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기업의

전환금융확대방안과신뢰가능한전환계획수립방법및전략적파트너십구축에대한인사이트를제공합니다.



또한 이번 먼쓸리 인사이트에서 전환금융 관련 이니셔티브인 ‘지속가능발전(SDGs)을 위한 CFO 연합’을

소개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CFO 를 통해 기업 재무 전략이 SDGs 를 기업 재무전략에 통합하고, 투자

시장규모를확대하고자 CFO 및고위경영진, 기업이사회의기후변화완화를위한공약이기업투자의토대를

제공하는 중요성에 기반하여 CFO 연합을설립 및 운영중입니다.

다음으로, <전문가 인사이트>에서는 ‘RMI at COP28’ 계기 개최한 ‘저탄소 사회로나아가기 위한 전환금융의

중요성’ 주제의패널토론을통해전환금융에대한체계화및표준화를통한전환계획과그실현가능성에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ESG 최신동향>에서는, GRI 가발표한 ‘고용관행및조건’을중점내용으로표준개정초안을살펴보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 규정 제정 이후, 미국의 기후공시 현황을 평가하면서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끝으로 <뉴스로보는 ESG 트렌드>에서는▲IMF, AI 유발노동혼란·불평등증가에 '심각한우려' 경고, ▲ESG 

정착시키려면..."지속가능성 업무를 전 조직에 할당하라", ▲아이슬란드, 세계 최초 '성평등 채권' 743 억

발행…ESG 일환 등 ESG 동향 관련 주요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onthly Insights 는회원사에게만제공되는혜택으로, 매월첫째주수요일회원사실무진들에게발송됩니다. 

Monthly Insights 관련한문의및제안사항은 gckorea@globalcompact.kr 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문의: 

조연경 과장, 직통번호: 070-4327-9767)

자세히 보기

http://unglobalcompact.kr/monthly-insights-6%ec%9b%94%ed%98%b8-ungc-nbim-%ea%b8%b0%ec%97%85-%ec%b2%ad%eb%a0%b4%ec%84%b1-%ed%8f%ac%eb%9f%bc-%ed%95%98%ec%9d%b4%eb%9d%bc%ec%9d%b4%ed%8a%b8-%eb%b0%8f-%ea%b2%b0%ea%b3%bc/


2. TGE Round 5 런칭 조찬간담회 개최(7/25)



* 본 행사는 TGE Round 5 및 TGE Round 3~4 참여사 대상 진행됩니다.

자세히 보기

http://unglobalcompact.kr/%ec%86%8c%ec%8b%9d/?uid=2637&mod=document&pageid=1


3. 아시아&오세아니아 Forward Faster Now 행사 개최 안내(8/5~6)





자세히 보기

http://unglobalcompact.kr/%ec%86%8c%ec%8b%9d/?uid=2628&mod=document&pageid=1


4. 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안내(9/24)



자세히 보기

http://unglobalcompact.kr/%ec%86%8c%ec%8b%9d/?uid=2629&mod=document&pageid=1


5. 2024 ESG & 환경 통합실무그룹 2 차미팅 결과(6/28)

□ 행사: ESG & 환경 통합실무그룹 2 차미팅

□ 일시: 2024 년 6 월 28 일(금), 09:00-12:10

□ 장소: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 10 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지난 6 월 28 일, UNGC 한국협회는 2024 년도 ESG & 환경 통합실무그룹 2 차미팅을

개최했습니다. 본 실무그룹에서는 최근 한국회계기준원의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공급망강화전략" 및 “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실무안” 발표로

인해 기후공시 및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을 지원하고자 <글로벌

기후공시 동향 및 기업의 KSSB 대응과 재생에너지 조달 및 RE100 대응>을 주제로, 전문가 강의를듣고 주요

기업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I. 인사말

먼저 UNGC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은실무그룹에참여한 UNGC 회원사실무진분들을환영하며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본 실무그룹을 통해 국내외 기후공시와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기업 전략 모색에

인사이트를 얻고, “기업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 동향에 발맞춰 공개적으로 기후행동을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II. [ESG 발표] 한국회계기준원: 글로벌 기후 공시 동향과 KSSB 공개 초안

▲한국회계기준원 유하은 책임연구원

첫번째로, <글로벌기후공시동향과 KSSB 공개초안>을주제로, 한국회계기준원 유하은 책임연구원의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유 책임연구원은 올해 MSCI 에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3%가 투자의사결정에서 ESG 를 고려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글로벌 ESG 투자 전망과

주요 관할권의 ESG 공시 동향 및 상호운용성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ESG 공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맞추어, 올해 4 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발표한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제정원칙과 공시 기준의 내용 및 특징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두 가지 의무공시 기준 중, 

제 2 호기후관련공시사항에있어기업들이어려움을겪고있는▲내부탄소가격, ▲Scope 3 세부적공시, 

▲시나리오 분석 등에 대해기업의대비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먼저 내부 탄소 가격의 경우,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내부 탄소 모델 설정 방식 등에 관해 KSSB 가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으며, 경영전략에 기반한 탄소 가격의 적용 범위를 고려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산정에 사용한 모델을 공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Scope 3 공시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공감하며

기업들이보다용이한시나리오분석을위해관련지침공유여부를 IFRS 재단과논의하고있다고전했습니다. 

III. [ESG 기업사례] SK 하이닉스: 기후공시 준비의 한계사항 및 대응방안

▲SK 하이닉스 민준기 TL



다음으로, SK 하이닉스 민준기 TL 이 <기후공시준비의한계사항및대응방안>을주제로, 기후공시대응준비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민준기 TL 은 SK 하이닉스가 ESG 기후공시 대응을 위해 ESG 경영전략을 공표하고, 부사장 주재의

탄소관리위원회를 구축하여 전사의 탄소 저감 활동을 일원화하여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시 주제 선정, ▲주제별 공시 요구사항 파악, ▲GAP 분석을 통한 개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프로세스로

공시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 중 특히 ▲연결기준 공시, 

▲경영진보상연계, ▲재무영향식별등을주요한계사항으로언급하며, 추상적인공시요구사항에대한판단

기준 설정의 어려움과 관련 전문 인력 및 기술력 부족을 해결해야 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SK 하이닉스는 연결기준 공시 대응을 위해, 먼저 재무적 중요성 기준을 적용하고, ESG 관련

고유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연결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수립된 지속가능목표의 성과관리 방식으로, 

경영진 및 담당 직원의 KPI 에 반영하고 보상을 연계하여 지속가능경영을 향한 임직원의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사의 기후변화 활동을 ▲탄소배출 감축,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 기회

식별 등으로 설정하고 해당 활동 실적을 재무제표 계정에 연결하여 확인한 기후변화 대응의 자본지출을

바탕으로 공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습니다. 

IV. [환경 발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재생에너지 조달과 RE100 기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수석연구원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기후공시와 함께 기업에게 요구되는 재생에너지의 전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조달과 RE100 기준>을 주제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수석연구원이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RE100 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가 GHG 프로토콜 Scope 2 가이던스의 시장기반

배출량 산정법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재생에너지와 GHG 프로토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식의

연관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관련하여 기업들이 RE100 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Scope 2 전부와 Scope 1 의

전력 배출 범위 전반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CDP 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2024 RE100 기술기준(안)에 대해이례적으로 많은 한국 기업(전체 위원회의 2~30% 정도)이 의견을

제시한부분을언급하며, ▲바이오와석탄의혼소부분비율및환경속성인증서를통한재생에너지구매인정



여부, ▲15 년 규정* 예외 조항 완화, ▲녹색프리미엄 추가성 등의 재생에너지 조달 옵션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수석연구원은 GHG 프로토콜에기반한 Scope 1 과 2 의설계구조상중복

산정을인정하지만, 녹색프리미엄을통해 scope2 배출량감축을보고할때, 국내배출권거래제지침을사용한

경우 왜곡된 감축 보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때, 전체소비전력의 85%에 한해서는 반드시 최초가동 또는

리파워링 이후 15 년이 지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재생전력 또는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는 조항

V. [환경 기업사례] LG 에너지솔루션: 재생에너지 확대 현황 및 제언

▲LG 에너지솔루션 전인호 선임

마지막으로, LG 에너지솔루션 전인호 선임이 RE100 국내 기업으로서 재생에너지 확대 현황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주요고객사가위치한유럽과미국의흐름에맞춰탄소네거티브전략을

세우고, 환경및사회적측면에서의 8 대중점영역과거버넌스측면의 4 대 Enabler 를선정해추진하고있다고

전했습니다. 2040 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1 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가이드라인을 제정 및 배포하였고, 2030 년까지 RE100 선언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 선임은 “배터리 LCA 관점에서 분석 시 전체 탄소배출량의 66%가 공급망에서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의 관건은 협력사의 RE100 을 동참시키는 것”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더불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RE100 참여 확대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급 불균형 대응, ▲공급확대를

저해하는 규제 완화, ▲직접 PPA 확대 등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급망 전반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 주도의 중소기업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확한정보제공을위해주요국재생에너지인정수단가이드를배포할것을권고했습니다. 끝으로, 

궁극적으로는탄소중립을위한연료전환을위해혼소발전에대한재생에너지사용인정여부에대한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ESG & 환경 통합실무그룹은 KSSB 와 재생에너지 조달에 대한 주요 정보와 실무전략을 공유하여 국내

기업들이 기후공시 대응과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힘써 지속가능경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UNGC 한국협회는 계속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내재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유익한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추후 3 차 미팅에도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환경 실무그룹: 최하은 연구원 (T 02-6954-2148 / gckorea@globalcompact.kr)

 ESG 실무그룹: 안성은 과장 (T 070-4327-9771 /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mailto:gckorea@globalcompact.kr
mailto:gckorea@globalcompact.kr
http://unglobalcompact.kr/%ec%86%8c%ec%8b%9d/%ed%98%91%ed%9a%8c%ec%86%8c%ec%8b%9d/?uid=2638&mod=document


6. 2024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BHRA) 프로그램 결과

□ 기        간: 2024 년 2 월 1 일 ~ 2024 년 6 월 26 일

□ 수료 기업: 총 29 개 기업 및 기관

* △강원개발공사, △NAVER, △넥센타이어, △두산퓨얼셀, △DGB 금융지주, △CJ CGV, △CJ 제일제당, 

△애큐온캐피탈, △SM 엔터테인먼트, △SK 네트웍스, △HLB, △HL 클레무브, △LS 일렉트릭, 

△LG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KCC글라스, △콜마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홀딩스, △한국전력기술, △한국철도공사, △한국콜마, △한샘, 

△한전산업개발, △효성첨단소재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전세계 다양한 산업과 지역에 위치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들의

인권과 노동권 존중에 대한 약속과 이행을 가속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지난 2023 년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첫 번째 런칭한데 이어, 올해 40 개의 한국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두 번째 라운드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온디맨드 세션, 해외

전문가와의질의응답세션, 글로벌심화과정등으로구성되어총 4개의온디맨드모듈과 3번의대면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I. 킥오프 미팅 –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 기업/기관 현황 공유(2/21)

2 월 21 일, 31 개 기업/기관에서 약 60 명의 담당자가 참여한 킥오프 미팅을 출발점으로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두 번째 라운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축하 영상을 통해 기업이 인권 존중 책임을 강화할수록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신뢰성이 높아진다며, 보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하며 번영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인사말에서유연철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사무총장은지난해런칭당시보다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가 생겨나게 된 배경으로 EU 공급망실사지침(CS3D)과 같은 국내외 동향에 우리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진행되는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 실사

절차를 수립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후첫번째라운드성과및프로그램소개, 구성내용과운영일정브리핑이이어졌으며, 특히사전조사결과

공유를 통해 참여 기업/기관별 △인권영향평가 관련 사항(실시 횟수, 진행 방식, 지표 개수 등), △임직원

인권의식체감도 측정여부, △개선이시급한 영역, △공급망단위평가 여부등을자세히살펴보고, 참여사별

기업과 인권 추진 현황과 프로그램 참여 목표 및 기대사항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II. 1 차 워크숍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인권 실사의 시작(3/15)

3 월 15 일 진행된 1 차 워크숍에서는 온디맨드 세션 모듈 1(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2(인권 실사의

시작)에 대한 설명 후, 전문가 강의와 그룹별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지헌 법무법인(유) 원 변호사는

‘인권경영의 실무적 이해(공급망 실사와 인권영향평가)’를 주제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등장 배경, EU 가

요구하고 있는 기업의 공급망 실사 수준, 공급망 실사지침 시행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담 요소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지헌 변호사는 인권 리스크 관리 실패로 인한 재무 리스크와 평판위기, 소송 리스크를

설명하며, 여러 국가의 공급망 실사 관련 규범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인권 실사 내재화, △리스크

식별, △적절한 조치 시행, △고충처리 메커니즘 구축 및 유지, △조치에 대한 효과성 모니터링, △실사 내용

공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의 진행으로 사전에 제출한 참여 기업/기관의 인권 여정 자가

평가의 결과를 공유하고 그룹별 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자들은 산업부문별로 나뉘어져 인권 실사를

위한 자사의 비즈니스 영역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잠재적·실제적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룹별논의사항을공유하며여러분야의많은기업들이갖고있는각기다른인권이슈를

서로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III. 2 차 워크숍 – 인권 영향에 대한 조치, 추적 및 소통(5/10)

5 월 10 일 진행된 2 차 워크숍에서는 온디맨드 세션 모듈 3(영향에 대한 조치, 추적 및 소통)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 이슈에 대한 측정 지표 개발 시 고려사항과 양질의 인권경영 공시에서 보이는 주요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정현찬 법무법인[유] 지평 전문위원은 ‘인권영향평가의 원칙과 방법’을 주제로 인권 실사 및 인권영향평가의

법제화 흐름과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방식 및 기업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정현찬 전문위원은

2023 년 독일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된 이후로 적용대상 기업들이 인권정책과 인권경영 조직을 공급망

실사법의 취지에 따라 정비 중이고, 일부 기업들은 공급망 실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기되고

있다며진정/분쟁사례를소개했습니다. 또한, 에릭슨, 라파지홀심, 크로거와같은글로벌기업의사례를통해

인권영향평가의유형과주기, 범위설정등의내용을설명하며, 인권영향평가의결과로심각성평가, 우선순위, 

주요 이슈 도출 등의 성과물이 반드시 나와야 적절한 실사가 이행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참여기업/기관사례공유세션에서주호성 LG 전자 ESG 전략실책임은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기반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 소개’를 주제로, RBA 심사의 진행 방식과 부적합 분류 기준, 개선 계획

등의실무사례들을공유했습니다. 특히강제노동과아동노동, 근로시간, 복리후생등노동영역의심사요건에

대하여 주요 점검 항목과 부적합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곽병수 CJ 제일제당 Corp HR Professional 은 ‘해외사업장 인권 리스크 점검 사례’를 공유하며 2021 년부터

국내 제조사업장을 시작으로 해외사업장과 협력업체의 인권 리스크 점검을 확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3 년에는 국내외 ESG 공시 의무화 대응을 위해 노동/인권 분야의 점검 항목을 보다 세밀하게 구성하여

해외사업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와 개선 계획,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습니다.

조고은 DGB 금융지주 ESG 전략경영연구소 매니저는 ‘인권영향평가와 인권 보고서’를 주제로, 

DGB 금융그룹의 인권 리스크 파악 절차와 인권영향평가의 주요 결과, 인권 실사 이행체계 구축 수준 진단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목적과 구성 요소를 소개하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만으로 불충분한 내용을 보완하고, 발간 기업만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권영향평가와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진행된그룹별토의에서는참여기업/기관에서제출한워크북과제를토대로, 각참여사에서심각성과

발생가능성을 기준으로 분석한 중대 인권 이슈를 공유하고, 파악된 인권 리스크의 대응 및 개선을 위한 실행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IV. 3 차 워크숍 및 수료식 – 이해관계자 참여 및 구제책에 대한 접근(6/25)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구제절차 메커니즘’을 주제로 6 월 25 일 진행된 3 차 워크숍에서는 지난 워크숍의

주요 내용과 모듈 4(구제책에 대한 접근) 브리핑을 시작으로 전문가 강의, 기업 사례 공유, 그룹별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안일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과장은 효과적인 구제책의 구성 요소와 운영 기반의

고충처리메커니즘을설명하며, 유엔기업과인권이행원칙(UNGPs)에따라△정당성, △접근가능성, △예측

가능성, △공평성, △투명성, △권리 양립성, △지속적인 학습의 원천, △참여 기반 여부를 통해 고충처리

메커니즘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3 차 워크숍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서 개정 발간한 기업과 인권 지침서*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기존 지침서와는 달라진 내용과 추가된 기업 사례, 인권 실사 이슈별 체크리스트 등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업과 인권 지침서(2 차 개정판)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는지난 2019 년, 기업이더욱강화된인권경영실천에나서고,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며,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UNGPs 및 OECD 다국적 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기업과 인권 지침서를 발간하고 한 차례 개정을 진행한 바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판(2024)은 구성별 분권화(①국내외 동향 및 주요 가이드라인, ②인권 실사 가이드라인, 

③인권 실사 이슈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인권경영 담당자가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 △EU 공급망 실사지침(CS3D), △인적자본 공시, △KSSB 공시기준 초안 등

국내외최신동향을반영하여기업이더욱실효성있는인권경영을실천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 

인권 실사의각 단계별세부 지침을구체화하고, 기업이 직면할수 있는다양한 인권이슈에 대해참고가능한

14 개 인권 이슈별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인권 지침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공식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진전문가강의세션에는 이유정법무법인(유) 원변호사및 ESG 센터장이 ‘기업의인권침해 사건실무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인권침해 사건의 유형과 특징, 실무에서의 고려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이유정 변호사는

기업/기관 내 인권침해 사건들이 권력의 불균형을 토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신고와 대응이

어렵고 2 차피해의가능성이높다고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실무진들은구제절차운영업무에서 무엇보다도

△비밀 보장, △절차 안내, △조사의 신뢰성 확보, △2 차 피해 방지, △감정 배려, △중립성 유지, △사법절차

대비, △사후조치 및 모니터링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된 세부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해관계자 참여 및 구제절차 운영’을 주제로 참여 기업/기관의 사례 공유가 이어졌습니다. 오성영

NAVER Human Rights 담당자는 NAVER 의 인권경영 체계가 꾸준하게 고도화 진행 중이라며, 그 중에서도

제보와신고, 상담자의상황과편의를고려한다양한접수채널을소개했습니다. 특히 NAVER 는△회사기준

및제도에대한상담·신고채널, △직장내괴롭힘·성희롱특화채널, 인권경영전담부서에직통신고가가능한

채널 등을 운영 중이고,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함께 의견 청취를 진행하여 조사 내용에

대한 객관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광현한샘기업문화실실장은한샘의다양한조직내고충접수채널과방식, 절차를소개하며, 신고용이성을

확대하고 조직 전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반복적인 교육과 무관용 원칙, 조사 과정에서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샘은 직책자에게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인권

침해 사건을 즉시 인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임직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2024 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전반적인 성인지 감수성이 상향 평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구제절차를 주제로 한 그룹별 토의를 통해 참여사간 운영 중인 구제절차 메커니즘과 실무적 애로사항,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3 차 워크숍을 끝으로 모든 과정을 수료한 참석 기업/기관 담당자에 대한 수료식이 이어졌으며, 2 월부터

6 월까지 진행된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두 번째 라운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세

번째라운드참여기업/기관모집은 9 월에진행될예정이며, 본격적인과정은 2025 년상반기에시작됩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안일곤 과장 (T. 070-4327-5057 /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http://unglobalcompact.kr/%ec%86%8c%ec%8b%9d/%ed%98%91%ed%9a%8c%ec%86%8c%ec%8b%9d/?uid=2625&mod=document&pageid=1


7. 2024 상반기 ESG 팀장 네트워크 결과(6/20)

□ 일시: 2024 년 6 월 20 일(목) 14:30 – 17:30

□ 장소: 프레지던트 호텔, 모짜르트 홀(19 층)

□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지난 6 월 20 일(목), UNGC 회원사 ESG 팀장을대상으로 ‘2024 년도

상반기 ESG 팀장 네트워크’를 개최하였습니다. 66 개 기업 약 70 여명의 팀장들이 참석한 본 행사는, 정재규

한국 ESG기준원 ESG정보분석센터장의발표에서 ESG 최신동향으로 ESG 모범규준의상세내용을소개하며

ESG 경영 추진의 핵심 주체로서 ESG 팀장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어진 기업 사례 발표에서는

ESG 내재화를 위한 팀장의 주요 역량과 ESG 추진 과정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네트워킹 및 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I. 개회사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ESG 를 기업 가치 창출에 깊이 연계하고 전사적으로 ESG 경영을

내재화하는데중추적역할을하고있는 ESG 담당팀장들의노고에감사를전하며, ESG 전략수립, 공시대응, 

임직원의인식개선, 역량강화, 인재유치등 ESG 팀이마주한과제들을함께극복하고, ESG 팀장간의협력적

성장을 도모하고 상생할 수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I. ‘인트로 서베이: 우리는 지금’

발표 시작에 앞서, 참석한 ESG 팀장들을 대상으로 ESG 현황 파악을 위한 ‘인트로 서베이: 우리는 지금’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조사결과에따르면, ‘ESG 팀에서가장중점적으로다루는이슈’로 탄소배출감축, 인권

경영, 재생에너지전환순으로나타났으며, ‘향후 중요 ESG 이슈’는 ▲공급망실사, ▲인권경영, ▲공시대응, 

▲그린워싱등이나왔습니다. ‘ESG 팀장이최우선으로두는 ESG 업무’는 ESG 공시및보고서작성, ESG 전략

수립 및 추진, ESG 평가 대응, 유관부서협력 및 문화조성, 재무성과 연계 및 KPI 반영 순으로응답했고, ‘가장

큰 도전 과제’ 로 광범위한 ESG 업무 범위, 재무성과 연계 및 KPI 관리, 내부 역량 강화 및 인재 유치, 경영진



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자 소통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내외부적 요소 ’로 ▲인재 충원, ▲역량강화, ▲리더십 지원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III.    한국 ESG 기준원 ‘ESG 경영 추진의 사북, ESG 팀장의 역할 (부제: 슬기로운 ESG 팀장 생활)’

정재규 한국 ESG 기준원 ESG 정보분석센터장은 ESG 모범규준을 활용한 체계적인 ESG 업무 추진과

ESG 팀장의핵심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정센터장은 ‘26 년부터 유가증권시장 내 상장사 대상으로 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를 앞두고 강조되는

지배구조모범규준에대해설명하며, ▲지배구조모범규준의분류체계, ▲이사회의적극적의사결정, ▲임원

보상 정책,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 주요한 이슈에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센터장은 또한 ‘슬기로운 ESG 팀장 생활’이라는 주제로, ESG 담당 팀장의 역할에 대한 여러가지 제언을

했으며, ESG 경영 추진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과의 조율,  부서간 협력 등 ESG 팀장의 중간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공급망관리, 중대재해감소, 공시보고등광범위한영역을망라해야하는 ESG 업무의특성상

향후 경영 핵심 전략에 ESG 전략을 통합함으로써 ESG 팀이 핵심부서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사북’은 가위 양쪽 날이나 부채를 이어주는 중심축으로, ESG 경영 추진에서 경영진과 실무진을 연결하는

팀장의 중점 역할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IV.   ESG 팀장 사례 발표 - NH 투자증권, SK 이노베이션, ㈜두산

이어서 ‘조직의 ESG 역량 내재화를 위한 팀장의 역할’을 주제로 NH 투자증권 및 SK 이노베이션, ㈜두산의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홍석 NH 투자증권 ESG 추진 팀장은 금융업은 고탄소 배출 산업은 아니지만 ESG 규제 강화를 금융기관이

촉진한다고 언급하며, 재무성과 연계를 포함한 여러가지 도전과제를 돌파하기 위해 팀장의 리더십과

이해관계자소통, ESG 요소를 KPI 에반영하기위한노력을강조하였습니다. 향후추진전략으로▲REC 구매, 

▲2040 년 탄소중립위한 Scope 1&2 관리, ▲기후 시나리오 분석, ▲투자 회사 평가 체계 수립 및 ESG 딜

관리 시행,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에그테크* 산업 투자 등 중장기적 계획과 방향성을 공유하였습니다.

* ‘에그 테크’: Agriculture (농업)과 Technology (테크)의 혼합용어로 자율주행 트랙터, AI 기술을 활용한

과일 선별 등농업과 관련된 직간접 기술에 대한 투자를 받아 운용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김현문 SK 이노베이션 ESG IMPACT 팀장은 ESG 내재화를위해▲사내기업가정신, ▲기업핵심가치사슬에

연계한 ESG, ▲회복탄력성 등을 키워드로 진행중인 ESG 프로그램 및 팀장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사내 기업가 정신의 실천 결과물로 ▲그린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중소협력사 대상 XR 기반 안전교육장

프로그램,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 ▲택소노미를 활용한 그린 파이낸싱 기회에 관해 구체적으로

공유했습니다. 특별히 ESG 를 기업의 핵심 가치사슬에 연계하여 재무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팀장의회복탄력성이곧팀의회복탄력성에큰영향을미치기에많은노력이요구된다고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희진 ㈜두산 VVC 전략 부문 ESG 팀장은 넓은 ESG 업무범위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업무를 잘 해 나가기 위해서 ESG 팀장은 ‘잘 싸우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경영 철학을 ESG 업무에 녹여 내고 개인, 팀, 조직, 회사 전반으로 성과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ESG 업무의

핵심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성희진 팀장은 ESG 팀 관리에서 ‘조직의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팀원의 우수한 역량 식별, ▲ESG 관련 KPI 를 수립하여 자사내 혁신 프로세스에 통합, ▲ESG 외부 자문을

통한 경영진 사고 확장 등구체적인 전략들도 소개하였습니다.



V.   토크콘서트

이어서 토크콘서트에서는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이 기업연사들과 함께 ▲ESG 팀 구성원 역량 강화, 

▲계열사와의협력, ▲비즈니스포트폴리오전환시 ESG 연계방안, ▲ ESG 내재화및운영노하우등에관해

다양한질의응답을진행하며, 참석한팀장들이직면한다양한도전과제들과현안을나누는시간을가졌습니다.

이후 만찬과 함께 자유롭게 네트워킹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상반기 ESG 팀장 네트워크’에 참석한 ESG 팀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전반적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세부프로그램중 ‘기업팀장사례발표’가가장만족도가높았습니다. 

특히 ESG 팀을 이끄는데 ESG 팀장(연사)들의 경험과 진솔한 스토리가 공감되었고, 유사한 고민에 새로운

해법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어 유익했다는 의견이 주류였습니다. 또한, 응답자 전원이 ‘재참석’

및 ‘추천 의향’이 있다고 답하여 본 행사가 참석한 실무급 팀장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에 유익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UNGC 한국협회는 지난해 ‘ESG 팀장 데이’의 첫 개최를 성료하고 참석한 팀장들의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연 2 회로확대하게되었습니다. 금번 ‘상반기 ESG 팀장네트워크’ 뿐 아니라지속적으로국내 ESG 리더

네트워크강화를위한 ‘하반기 ESG 팀장네트워크’도개최할예정이오니회원사의많은관심과참여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안성은 과장 (T. 070-4327-9771 /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http://unglobalcompact.kr/%ec%86%8c%ec%8b%9d/%ed%98%91%ed%9a%8c%ec%86%8c%ec%8b%9d/?uid=2633&mod=document&pageid=1


8.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AA) 킥오프 및 OT 미팅 결과(6/17)

□ 일시: 2024 년 6 월 17 일(월) 14:30-16:30

□ 장소: ENA 스위트 호텔 R.ENA 컨벤션

□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6 월 17 일(월) 참여사 대상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limate Ambition 

Accelerator, 이하 CAA) 프로그램의 킥오프 및 오리엔테이션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21 개 기업에서 약

32 명의 실무진이 참석한 본 미팅에서는 유연철 사무총장의 인사말의 시작으로,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사전

설문 조사 결과 공유, CAA 프로그램 및 운영 방법 안내, 그리고 참여사간 소개와 관련 기대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참석기업(가나다순): 네이버주식회사, 넥센타이어, DRB 동일, ㈜두산, 두산퓨얼셀, DL 이앤씨, DL 케미칼, 

마스턴투자운용, 세아상역, 아이센스, i-ESG, 애큐온캐피탈, SK 이노베이션,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LG 유플러스, 코스글로벌, 코스맥스, 포스코, 현대제철 주식회사, 휠라홀딩스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국제사회가 현재 약속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모두 성공해도 지구 평균기온을 1.5 도 이내로 유지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며, 그 어느때보다 국가, 

사회를 비롯한 기업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노력이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는기업이지구온도상승을 1.5 도이내로제한할수있는글로벌기준을명확히제시한다며, 

SBTi 의 공동주최기관 중하나인 유엔글로벌콤팩트가제공하는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AA) 프로그램의

세번째라운드를통해많은기업들이유익한정보를얻고과학에기반한감축목표를설정하는데참여할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하은 UNGC 한국협회 연구원은 CAA 참여사들의 SBTi 관련 이행 현황과 담당자들의 실질적인

고민과 니즈를 파악하고자 진행하였던 사전 설문 조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4 월 19 일부터 6 월

13 일까지 1 차와 2 차에 걸쳐 진행된본설문 조사는총 20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주요 내용은△참여사들의

소속기업에대한정보, △SBTi 목표설정및인식수준, △CAA 프로그램에대해기대하는바와기타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이 SBTi 목표승인을 받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많이 받은



답변은 “글로벌 공시 대응”이였고, 이와 더불어 “넷제로 전환을 위한 기업 참여의 필요성 인지”도 40% 정도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프로그램의기대사항에서는△기후행동에대한전반적인이해도모, △배출량산정

및 관리 방법, △Scope 3 관리, △SBTi 설정 및 승인을 위한 준비사항과 구체적인 방법론 및 노하우

등이었습니다.

이후 장한별 UNGC 한국협회 과장은 SBTi 를 비롯한 기업의 넷제로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협회 발간자료들을 설명한 이후, 향후 5 개월 동안 진행될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AA) 

프로그램에대해설명했습니다. 발표내용은△프로그램구성, △모듈별교육내용, △온라인플렛폼접속방법, 

△워크샵 진행 방법, △프로그램 일정, △수료기준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세 번째 라운드에서

새로 도입되는 액티비티 팩을 소개하며, 온디맨드 콘텐츠와 워크샵의 학습 내용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고 향후 감축 계획를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과제의 작성 방법과 제출 기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이선미 UNGC 한국협회 팀장의 진행으로 참여사 간 소개와 프로그램 기대사항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여 가업들은 유럽과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규제 강화와 더불어 해외 고객사의 요구로 현재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 수립 및 SBTi 가입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들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기타 프로그램 참여이유와

기대사항으로는 SBTi 관련 지식 습득과 동종 업계 현황 및 관련 진행사항 벤치마킹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선미 팀장은 CAA 프로그램이 모든 산업군에 다 적용되는 포괄적인 교육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며, 글로벌

전문가 및 SBTi 담당자도 온라인 워크샵을 통해 직접 소통할 수 있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 및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 소개와 함께 세션을 마무리했습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장한별 과장 (T. 070-4327-9768 /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http://unglobalcompact.kr/%ec%86%8c%ec%8b%9d/%ed%98%91%ed%9a%8c%ec%86%8c%ec%8b%9d/?uid=2627&mod=document&pageid=1


9.  '성평등 증진 및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구축' GEK 웨비나 결과(6/14)

□ 일시: 6/14(금), 10:30-12:30

□ 방식: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중일 지역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UNGC 중국, 일본 협회와 함께 한중일이 공통으로 직면한 인구위기

해결과 성평등 증진 및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 확대를 위해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UNGC 한국협회가 운영하는 젠더이퀄리티코리아(GEK)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본

행사에는 국제노동기구(ILO), 유엔대학교 등에서 인구개발 전문가로 활약중인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학계

전문가와 더불어 한중일 기업∙기관 대표 및 실무진 130 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성평등 증진과 지속가능한

인적자원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해법을 모색하였습니다.

I. 개회사 및 환영사

리우멍 UNGC 중국사무소대표는행사에참여한한일대표및연사들에게감사인사를전하며, 3 국이직면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기업이 가족친화적이고 성별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5 번 ‘성평등’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히데타카 야베 UNGC 일본협회 사무총장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한중일간의 협력이 재개되어

매우기쁘게생각한다며, 특히각국의인구개발전문가와기업인들이오늘행사를통해교류하고, 향후성평등

증진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유연철 UNGC 한국협회사무총장은한중일 3 국은공통적으로오늘날동아시아의대표적인경제

강국임에도급격한인구감소로인해사회적으로는지속가능성위기를겪고있다며이러한위기를한중일기업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II. 특별 연사 발표

첫번째특별연사로사와코시라하세(Sawako Shirahase) 유엔대학교부총장이 ‘기업내가족친화적직장문화

구축을 통한 성평등 달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먼저 사와코 부총장은 인구 구조의 영향을 미치는 출산율, 

사망률, 인구유동률 3 대 요소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출산율로, 결혼 및 출산에 부담이 없는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노동은 생계유지 수단뿐만 아니라

가족부양등다양한사회적기능과밀접한연관이있기때문에, 기업이직원들의육아부담이경감될수있도록

근무환경에 변화를 주면 인구위기 대응 등 사회 구조적인 변화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두번째연사로, 리앙시아오휘(Liang Xiaohui) 중국섬유정보센터(CTIC) 수석연구원은 ‘가족친화적공장구축: 

중국 섬유 및 의류 산업 사례’ 주제 발표에서, ‘18 년부터 FFF(Female Workers, Family, Factory/Firm)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 직원, 가족간 관계성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연구를 진행한 가운데, 기업과 직원의

밀접성은 높은 반면 기업과 가족간 연결은 미미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직원의 가족은 직원이

더욱 뛰어난 역량을 펼치도록 지원하는 ‘숨겨진 자산(off-plant asset)’이기 때문에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구축은 기업 실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지역마다 수요 차이(대도시는 자녀 보육 및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 중소도시는가족부양을위한기업의경제적지원에높은수요)가있기때문에다각화된수요를수렴하고

반영한 사내문화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다음으로, 벤 리우(Ben Liu) UNGC 중국사무소 코디네이터가 ‘아시아 및 중국의 직장내 성평등 동향 및

모범사례’를 주제로 올해 초 발간된 2024 WEPs 성평등 리포트 결과를 설명하면서 출산휴가는 법정 제도를

통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행되고 있으나, 직장내 육아시설, 육아보조금 및 서비스 제공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기업은 법정 의무 제도 외 가족 지원 복지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모범사례로서△JD.com(유급 출산휴직 30 일추가 제공, 어린 자녀 대상어린이집및

유치원제공), △샤먼항공(여름철휴가시즌으로근무가집중되는승무원대상자녀여름캠프제공) 등 8 개의

중국 기업 모범사례 소개를 통해 웨비나 참여 기업들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미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속가능성 위기 시대, 가족친화 직장문화 구축을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역할’ 발표를 통해 동아시아권 국가의 경우 결혼과 출산이 직결(OECD 국가 비혼

출산율이 41%인반면한국과일본은 2-3%대)되는경향이있다고언급하면서, 결혼감소에대한사회경제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양한 불안 요소(△보편적으로 가족친화제도 및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대기업의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이직 고민에 대한 불안감, △높은 주거비, △과도한 업무 부담, △양육비 고충)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을 이루기때문에정부, 기업, 지역사회의총력적대응이시급하다고제언했습니다. 특히

기업은 △ESG 이행의 핵심으로 ‘가족친화적 경영 선언’을 통한 사회(social) 부문 강화, △사내의견 수렴 및

전문 컨설팅추진, △기업문화위원회 등사내 기구 설립 등을통해가족 지원정책이 지속가능하게 실행될수

있는 체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III. 기업연사 패널 토론



다음 세션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이창휘 ILO 중국 및 몽골 국가사무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성평등

촉진과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의 도전과 해법’을 주제로 기업연사 4 인이 패널로 참여하여

자사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먼저 한국 기업 패널로 참여한 김종철 콜마홀딩스 지속가능경영사무국 상무는 기업내 성평등의 의의와 기업

지속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성평등을 통해 기업은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혁신이 촉진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및 ESG 평가시에도 여성 인재 유치, 임원진 및 이사회 성별다양성 확보 등이 중요

이슈로 떠오른 점을 설명하면서,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ESG 경영의 핵심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출산장려금 확대, △유급 출산 및 육아휴가 확대, △가족 구성 인원수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등 콜마홀딩스가 출산지원팀 신설을 통해 시행중인 다양한 가족친화적 제도를 설명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기업 연사 황 컨유(Huang Kunyu) 에스켈 그룹 인사관리 국장이 노동집약적인 의류 산업내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섬유업체는 전통적으로 기술력이 낮은 업종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형 산업으로의 이미지 혁신 추진, △자동화 등 하이테크 도입으로 여성

고급기술 인력 양성, △’세계 여성의 날’ 계기 여성 리더십 및 성평등 인식 개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젊은

공학 전공의 인재들을 유입하고 성별 포용적인 직장 환경으로의 변화된 점을 제언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선택제 도입을 통해 미혼 여성은 2,3 교대를 선택하여경제적 보상을 얻고, 기혼및 가족부양 여성의



경우 1 교대선택을통해자녀양육시간을확보한사례를언급하며직원의개인별니즈에입각한제도를구현할

수 있도록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언론사 연사 짜오 지아(Zhao Jia) 이카이 논설 부위원장은 성평등 관련 기업과 대중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기업이 다원적이고 다각적인 개성을 존중하고 개개인을 포용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 성평등 이슈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성평등의 토대가

되는 ‘포용적직장문화’는남성직원도시행착오에대한부담을경감하고역량을개발하는데집중할수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대외홍보나 마케팅 진행시 여성들을 유연하지 못한

성별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녀의 고착화된 이미지를 벗어나 혁신적으로 전환된 이미지 시도

등을 권장했습니다.

마지막순서로일본기업연사타츠노리오니타케(Tatsunori Onitake) 바이프로지대표는기업이가치사슬내

영향력 확대를 통해 공동 목표 달성에 힘쓰며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여성 직원들이 산후 우울증, 육아 고충 등 겪고 있는 정신적

어려움을 외부와 공유하기 어려워하며, 결국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바이프로지가

운영중인 디지털 여성 커뮤니티를 통해 직원들이 공감과 위로를 받고, 더 나아가 해결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등 근무 효율성과 소속감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도 향상되었다며, 기업내 커뮤니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IV. 마무리

이번 웨비나를 통해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학계 및 기업 전문가와 함께 기업내 성평등 증진과 지속가능한

인적자원관리방안에대한활발한논의와토론의장이이루어졌습니다. 본행사는기업내여성대표성강화와

역량강화를 통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의제 추진 가속화를 위한 젠더이퀄리티코리아(GEK)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GEK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UNGC 

한국협회는기업이성별균형을이루고성평등을증진시키기위한정책및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이를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 년부터 타겟젠더이퀄리티(TGE) 프로그램을 런칭하여, 올해 다섯번째 라운드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UNGC 회원사 대상 참여기업을 모집 중으로 7 월 말까지 UNGC 한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조연경 과장 (T. 070-4327-9767 /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http://unglobalcompact.kr/%ec%86%8c%ec%8b%9d/%ed%98%91%ed%9a%8c%ec%86%8c%ec%8b%9d/?uid=2630&mod=document&pageid=1


10.  2024 년 1 차 ESG 멘토링 결과

□ 일시: 2024 년 4 월 30 일 ~ 6 월 12 일

□ 장소: 각 멘토 기업 사옥, UNGC 한국협회 사무실, 온라인 등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회원사가 UNGC 10 대 원칙을 경영전략에 내재화하고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ESG 대응 전략 수립과 기업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모색을지원하기 위해 2024 년 총 10 개의 ESG 

멘토링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월 – 6 월 동안 각멘토링 그룹별로 1 차 멘토링 세션을 통해타

기업/기관의현황을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4 년도 멘토-멘티 매칭 현황>

[포스코인터내셔널]

4 월 25 일 포스코인터내셔널의 ESG 멘토링 미팅에서는 멘티사들이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의 ESG 평가 대응, 공급망 리스크 관리 현황 및 공시 대응 등의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기업의 방대한 ESG 활동 내용 중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포함할 내용을

선택하는 기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보고서 작성에 앞서 ESG 평가를 먼저 대응하며 평가에 부합하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는다면, 이후에는 작성된 보고서를 평가 증빙자료의 집합체로 활용할 수 있어 효율 측면에서

추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 기준과 공급망 실사 기준의 경우 기업의 지사와 법인을 공급망으로 생각하고

관리하면 공시와 공급망 관리의 교집합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ESG Ground Rule 을 설정하고 이행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일례로, 공급망의 경우 리스크가 높은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하는 것 보다는 개선과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4 월 30 일진행된 LG 디스플레이의 ESG 멘토링세션에서는먼저 LG 디스플레이의 ESG 현황에대해상세한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SG 거버넌스 체계, ESG 평가, ESG 추진 방향, ESG 공시

대응 등의 내용을 소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ESG 영역 별 추진 과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재생에너지

전환, △수자원,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 극대화, △유해 화학물질 미사용, △제품 개발 생산 소비 폐기 전

과정 친환경 제품 개발, △사업장 안전, △협력사 ESG 관리체계 구축 및 공급망 리스크 최소화, △다양성

포용성을 인정하는 선진 문화 조성, △이해관계자 소통 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에서는

내부 ESG 정보시스템소개, 경영진 KPI 에 ESG 지표도입여부, 효율적인 ESG 의사결정체계수립등에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콜마]

5 월 3 일한국콜마의 ESG 멘토링미팅에서는먼저멘티사들의현안을공유하는시간을가진이후, 한국콜마의

ESG 거버넌스 체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내용, 컨설팅회사의 ESG 지원,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공급망실사, UNGC COP 이행보고서등의주제에대해자세히설명했습니다. 한국콜마의 ESG 

거버넌스 체계는 CEO 직속 ESG 경영팀, ESG 위원회, ESG 실무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ESG 위원회의

경우 상하반기 연 2 회 회의를 개최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수립 전략 과제 및 진행 상황, 중대성 평가 결과

등을보고한다고전했습니다. 특히그과정에서이사회보고여부가현업부서간 ESG 협조를용이하게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UNGC CoP 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한국콜마의 ESG 관련 행사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보낸 뒤 미팅을 마쳤습니다.



[SK 하이닉스]

5 월 16 일에는 SK 하이닉스의 ESG 멘토링이 진행되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멘토링에서는 기후공시 관련

재무영향과 KSSB 공시기준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의

재무영향식별추진단계를①온실가스배출량를해외사업장별로산정, ②관련활동과연계된재무제표계정을

파악, ③계정별 금액의 중요성과 영향도 산출의 세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SK 하이닉스의 기후 재무 영향

식별 프로세스 중에 전환 리스크를 예시로 소개하며,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주제 하 세부 기후 이슈를

나누고, 각 이슈별 비즈니스 영향, 재무적 영향을 도출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SSB 의공시기준초안설명에서는특히기후관련리스크및기회를관리하는기업의전략, 기후대응성과를

나타내는 지표 및 목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미팅을 마무리했습니다.

[(주)두산]

5 월 23 일에는 ESG 담당자 역량강화, 리더십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ESG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에 대한

팀빌딩 세션을 진행한 후, 두산 그룹의 ESG 경영에 대한 소개와 함께 ESG 멘토링 세션을 시작하였습니다. 

두산그룹은 ESG 경영의핵심기반으로 ESG 위원회를구성하여 ESG 경영과제를관리하고 ESG 로드맵점검, 

논란 이슈 대응, 조직 간 협업 체계 강화 및 KPI 관리 등 ESG 위원회의 주요 역할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ESG 

자문위원회를통해 ESG 이행점검, 개선사항발굴, ESG 기회와리스크분석등을진행하고있다고설명했으며, 

특히 사업부문 조직장과 일반임원 및 투자사 대표/임원을 대상으로 평가 10 점 중 4 점을 ESG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있다고 공유했습니다. 끝으로 멘티사들의 ESG 주요 현안 및 고민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콜마홀딩스]

5 월 28 일에는 콜마홀딩스의 ESG 멘토링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콜마홀딩스는 ESG 위원회를 통해

주요 관계사 ESG 전담부서와 정기적으로 ESG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분기 단위로 이슈 및 개선안을

도출하고 있는 ESG 경영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준법지원그룹 산하 컴플라이언스팀에 ESG 기능을

추가하여, 대표이사 직속 지속가능경영사무국을 신설한 배경을 설명하고 콜마홀딩스의 지속가능경영보서의

주요내용인△ESG 경영접근법, △ESG 핵심영역, △ESG 관리이슈, △ESG 정책및데이터등을소개하고, 

멘티사들이 ESG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첫미팅을 마쳤습니다.



[포스코이앤씨]

5 월 28 일 진행된 포스코이앤씨의 ESG 멘토링 세션에서는 먼저 포스코이앤씨가 ESG 현황에 대해 발표한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보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ESG 조직 체계, ESG 추진 방향, ESG 공시, ESG 데이터

시스템구축등의내용을소개했습니다. ESG 세부이슈중먼저환경에서는△탄소중립로드맵구체화, △건설

현장의 물리적 리스크 예방, △폐기물 저감 및 자원 순환, △건설 현장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운영, 

△저탄소 자재 개발 등을 설명하였고, 사회에서는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공급망 인권 리스크 관리, 

△직원 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양성 협의체 다이브(DIBE) 운영 등을 발표하고, 거버넌스는 그린워싱 방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을 통해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티사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세션을마쳤습니다.

[DRB 동일]

5 월 31 일에는 DRB 동일의 ESG 멘토링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DRB 동일은 먼저 지속가능경영방침, ESG 

평가대응현황 등을 소개했습니다. DRB 동일은 ESG 추진 체계를 설명하며, ESG 위원회, ESG 분과위원회, 

ESG 실무추진 TF 등의 주요 역할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진 평가대응 현황 공유에서는 2023 년 기준으로 총



34 건으로 ESG 평가를 점차 확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유럽 산림전용 방지 규정(EUDR), 생활임금, 공급망

관리 강화, 이사회 역할 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에코바디스(EcoVadis), SMETA(Sedex 

Members Ethical Trade Audit), 한국 ESG 기준원 등 주요 ESG 평가기관들의 대응 방법을 소개하며, 평가

지표, 평가 방법, 증빙 서류 제출 방법, 교육 및 참고자료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UNGC 

CoP 에 대한 보고 지표, 제출 방식, 문항 유형, 2024 년 업데이트 사항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세션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5 월 31 일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의 1 차 멘토링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경영 및 ESG 

현황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오찬과 티타임을 진행한 이후, 지속가능보고서 및

ESG 전문가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특강은 지속가능경영 및 ESG 경영의 이해, ESG 

각분야별주요이슈, 지속가능보고서작성의필요성및프로세스, 우수사례, ESG 공시규제및향후발전방안

등다양한내용으로진행되었습니다. 특강이후멘토링그룹은 2 개멘티기관의지속가능보고서를검토하면서

장점과 보완점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CJ 제일제당]

6 월 12 일 진행된 CJ 제일제당 ESG 멘토링 세션에서는 CJ 제일제당의 지속가능경영 소개, ESG 거버넌스

현황, ESG 추진사업, 대외평가, 기후변화대응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CJ 제일제당의 지속가능경영 지향점인 “NATURE TO NATURE CYCLE”를 4 가지 분야(원재료, 생산, 폐기, 

소비)로소개했습니다. CJ 제일제당은식품, 바이오, F&C 의세사업부문에 ESG 전략팀이별도로있어부문별

부서 간 협업하고 전사적으로 ESG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으로는

△바이오스팀으로에너지원가절감하여온실가스감축노력, △재활용, 재사용, 퇴비화가능한포장재사용, 

△VIRGIN PLASTIC(최초 만든 플라스틱) 감소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질의응답에서는

ESG 정책 관련 CJ 지주사의 역할, 지속가능경영 추진 전략에 생물다양성 추가 여부, 온실가스 배출 검증 및

제 3 자 검증, 공시 시스템 및 공급망 관리 시스템 사용 여부, 탄소가격 책정, 인권 실사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금번 1 차 ESG 멘토링에서는 ESG 거버넌스 체계, ESG 평가 대응, 공급망 ESG 관리, ESG 공시 대응, 

지속가능경영보고서작성방법, ESG 과제추진을위한내부 KPI 설정등공통적인관심현안이제시되었으며, 

멘토로부터 실질적인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ESG 공시 의무화가 비즈니스의 핵심 리스크로

자리잡게 되면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각 멘토 및 멘티 참여사 간에 형성되었습니다. 다음

2 차 ESG 멘토링은 7 월/8 월 중 진행 예정이며, 멘토링 참여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향후

멘토링에 관심있는 기업들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장한별 과장 (T. 070-4327-9768 /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http://unglobalcompact.kr/%ec%86%8c%ec%8b%9d/%ed%98%91%ed%9a%8c%ec%86%8c%ec%8b%9d/?uid=2624&mod=document&pageid=1


본부소식

1.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 교수 대상 사회책임경영교육원칙(PRME) 상 수여

지난 6 월 18 일,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이니셔티브인 사회책임경영교육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Management Education, 이하 PRME)은 지속가능발전과 비즈니스 교육에서의 책임 있는 경영 관행 교육

관련 우수 성과를 거둔 미국, 브라질, 헝가리, 인도의 경영학과 교수들에게 2024 PRME 교수상을

수여했습니다.

* 사회책임경영교육원칙(PRME): 2007 년출범한유엔의이니셔티브로전세계교육기관들의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경영학도들의 미래 변화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기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전 세계

800 개이상의회원들이함께하는자발적이니셔티브인 PRME 는유엔과경영고등교육기관간최대규모의

협력체입니다.

이상은경영, 회계및재무, 마케팅, 운영및분석과같은다양한경영학분야에서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등 영향력 있는 교육분야의 혁신을 도모한 교육자에게 수여되었습니다. PRME 이

협력을 맺고 있는 다양한 경영 고등교육기관 중 90 여개국 800 여개 기관에서 교수상에 지원하였습니다. 

수많은 지원 프로그램은 창의성, 깊은 사고력,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자의 헌신과 노고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교수법을 선보였습니다.

PRME 이니셔티브 참여 교육기관의 학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는 SDGs 의 발전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역량 개발을 촉진하며, 학문 간 연계성을 확립하는 등 우수 교육 방식을 선보인 5 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심사 위원회는 PRME 의 Impactful Five(i5)* 교육법 프레임워크 목표와의 일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평가했습니다.



* Impactful Five (i5): PRME 는 (i5)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적’이고, ‘사회적’이며, ‘유의미’하고, ‘즐거우며’, 

‘반복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방법을 통합하여 세계가 필요로 하는 미래의 리더 양성

PRME 의 수석 고문인 오미드 아스카리 (Omid Aschari) 박사는 "올해 제출된 프로그램은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교육에 지속가능발전을 접목하려는 교육자의 노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라며, "이러한

교육자들이 선보인 혁신적인 교수법과 프로젝트는 타인에게 영감을 주며, 탁월한 모범사례로서 새로운 획을

그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교수법 수상자들은 학생들의 학습 역량 및 개인적 성취를 이끌어낸 혁신성과 영향력을 선보인 기여도에 따라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자들은몰입형교육경험제공, 실무적용, 반영적실천(reflective practices)을통합하는

등 전통적인 형태의 수업 방식을 넘어선 프로그램과 교수법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학생들이

성공적인경력을 갖추는것을 지원할뿐만 아니라, 윤리적리더십, 지속가능성, 사회적도전과제에대한의미

있는참여의중요성을강조합니다. 수상프로그램들은비판적사고, 협업, 공감능력 향상등을통해학생들이

사려 깊고 책임감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영감을 제공하는 전환 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24 년 PRME 글로벌 비대면 행사에서 지속가능한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수상자

목록과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 및 재무: Lucy U. Diala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미국)

Lucy U. Diala 교수는 비즈니스 회계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관리자의 시각에서 사고하고, 팀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며, 비즈니스회계학습의의미, 중요성과시사점을탐색할수있도록혁신적인교수법을구현했습니다.

2. 경영: Andrew Hoffman 미시간 대학교 로스 경영대학원(미국)

Andrew Hoffman 교수의 ‘관리자로서의 소명(Management as a Calling)’ 프로그램은 차별화된 몰입형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이프로그램을통해반성하고, 명상하며, 커뮤니티참여를통해개인적인사명이

반영된 선언문을 작성합니다.

3. 경영: FGV EAESP*(브라질)

a. Fernanda Carreira

b. Ricardo Barretto

c. Mayara Souza

d. Julia Pacheco

e. Gabriela Alem

f. Marcio Halla

FGV EAESP 가 운영하는 ‘지속가능한 리더십: 열대우림의 관점에서(Sustainable Leadership: The 

Rainforest Perspective)’ 프로그램은 MBA 학생들을 아마존 열대우림 및 주변 지역에서 지낼 수 있도록

기회를제공하면서, 전통적인리더십모델을벗어나지역사회상생관광, 원주민의존엄성, 대안적경영모델의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지원합니다.



* FGV EAESP(Escola de Administração de Empresas de São Paulo da Fundação Getulio Vargas): 

1954 년에 설립된 브라질의 사립 고등 교육 기관

4. 마케팅: 부다페스트 코르비누스 대학교(헝가리)

a. Katalin Ásványi

b. Réka Matolay

c. Márta Frigyik

부다페스트 코르비누스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 공동참여 연구 및 학습(Community-Engaged 

Research and Learning)’ 프로그램은 학생, 교육자, 지역 이해관계자 간의 의미 있는 협력 촉진을 통해

상호이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공동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학문적 탐구와 사회적 수요를 모두 충족합니다.

5. 운영 및 분석: P Balasubramanyam, 고아(Goa) 경영연구소(인도)

고아(Goa) 경영연구소 P Balasubramanyam 박사의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마케팅과 고객 관리 등 중요

이슈를다룰뿐만아니라비판적사고, 지속가능성, 능동적학습등전환교육을경험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수상자들의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에는 몰입형 학습 프로그램, 혁신적인 사례 연구, 커리큘럼에 SDGs 를

통합한 사례, 커뮤니티 참여 학습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이론적 지식과 실제 적용 간의 간극을

좁히고,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하며, 공동지식을 통해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시상을 통해 교육자들의 우수한 성과 창출을 내기 위한 노력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학생 및 사회의 요구에

맞춘 혁신적인 교수법을 기리고자 합니다. 유의미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교수법을 육성하려는 교육자들의

노고는 i5 프레임워크를활용한이상적인실천사례로서, 미래지향적교육방식관련높은기준을설정합니다.

자세히 보기

http://unglobalcompact.kr/%ec%86%8c%ec%8b%9d/%eb%b3%b8%eb%b6%80%ec%86%8c%ec%8b%9d/?uid=2626&mod=document&pageid=1


UNGC 회원사 ESG 우수 사례

■ E(Environmental) ■ S(Social) ■ G(Governance)

1. 기업 소개

애큐온캐피탈은 2006 년 12 월 ‘KT 캐피탈’ 사명으로출범한여신전문금융기업입니다. 리스금융, 할부금융, 

기업금융, 투자금융, 개인사업자 금융 등 전체 사업영역에서 보다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실한

사업과 재무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애큐온캐피탈은 2016 년 7 월에 KT 캐피탈에서 애큐온캐피탈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애큐온(acuon)은

‘정확한’을의미하는 ‘accurate’ 와 ‘항상켜져있는또는준비되어있는’을의미하는 ‘on’이 결합된말로, 고객의

필요에 정확히 응답하기 위해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2016 년 7 월

HK 저축은행을 인수하고, 2017 년 1 월 두산캐피탈을 흡수합병 함으로써 더욱 경쟁력 있는 금융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애큐온캐피탈은 고객 가치와 윤리경영을 무엇보다 중시하며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금융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취급하며 오랜 기간 축적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의 포괄적 이익과 환경, 사회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며 함께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2. ESG 이행 전략 및 현황

애큐온캐피탈은 ‘지속가능한 내일을 향한 금융’이라는 지속가능경영 비전에 더해, ‘오늘 내일의 금융을

만나다’라는브랜드아이덴티티에도지속가능성의가치를일관되게담아가고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의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해 ‘친환경 경영 확대’, ‘사회적 가치 창출’, ‘투명한 지배 구조 확립’이라는 3 대 전략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또, 이에 대한 9 가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지속가능경영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체계]

[중점 과제 정의]

-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사용 저감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 수립

- 친환경 경영 시스템 구축: 자원 사용 데이터 수집 및지속 관리 시스템 구축, 환경성과 영향 평가 실시

- 친환경 금융 확대: 그린 파이낸싱 지원 사업 및 사회책임투자채권 규모 확대를 통해 친환경 금융 환경 조성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고객 정보 및 정보 보안 관련안전한 시스템을 구축, 소비자중심경영 체계 강화

- 지역사회 기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넘어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상생 협력 및 소통 강화

- 포용적 금융 확대: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금융상품 개발 및지원 프로그램 확대

- 지속가능경영 내재화: 지속가능경영이 경영 전략과 실행에 반영되고 조직문화를 통해 활성화

- ESG 리스크 통합 관리: 기후 위기 등 비재무 요소를 통합한 리스크관리 시스템구축

- 이해관계자 소통과 참여: 지속가능경영 정보를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참여 유도및 협력 강화

[ESG Governance]

애큐온캐피탈은 지속가능경영 추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 년 7 월에는 지속가능경영 전담 부서인 ESG 경영팀을 신설하여

지속가능실무협의회와 함께 ESG 과제 이행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애큐온저축은행과의

협업까지함께진행하고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이사회및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통해지속가능경영정책이

전담 부서인 ESG 경영팀과 지속가능경영실무협의회에 체계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경영실무협의회는실행과제이행과과제제안을하며 ESG 경영팀을통해성과를보고하고있습니다.



3. 사례

가. 지속가능채권 발행

애큐온캐피탈은 2021 년 2 월 A 등급 캐피탈사 최초로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했으며, 이후 2023 년까지 누적

3,500억원의지속가능채권을발행했습니다. 발행된채권을기반으로, 에큐온캐피탈은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운송수단및취약계층지원등다양한사업에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지속가능채권발행을통해실현된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기여도를 ‘지속가능채권 투자자 안내문’ 및 ‘ESG 채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나. Net Zero 선언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애큐온캐피탈은 온실가스감축 의무 대상 기업이 아님에도 2022 년 5 월 지속가능경영선포식을 통해 ‘2040 

Net Zero’를 선언했습니다. 이를실행하기위해 2023 년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프로젝트를진행했으며 BSI 

Group Korea 로부터 업권 최초로 검증 성명서를 획득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해 GHG 프로토콜에 따라 8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Scope1 은 사업장(고정연소) 및 이동연소(업무용 차량) 배출원의 연료 사용량을 기반으로

하였고, Scope2는사업장의전력사용량에기반하여배출량을측정했습니다. Scope3는총 15개의카테고리

중, 카테고리 1~14 의 경우 GHG 프로토콜 방법론을 준용하여 카테고리별 대상 범위 및 산정 방법을 선택, 

데이터수집및가공하여배출량을산출했습니다. 사업연관성과데이터의가용성을고려하여 1. 구매제품및

서비스, 2. 자본재, 3. 연료 및 에너지, 6. 임직원 출장, 7. 임직원 통근, 11. 판매 제품의 사용 등 6 개

카테고리의 온실가스 배출원과 배출량을 산출했습니다. 또한 Scope3 의 카테고리 15. 금융 배출량 산출을

위해 2023년말을기준연도로하여전체포트폴리오를 PCAF 기준여섯가지자산군으로(상장주식및회사채, 

기업대출 및 비상장주식, PF,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차량) 분류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계약건 별

정보(사업자등록번호, 표준산업분류코드, 표준산업분류코드명, 법인번호)와 함께 추가 필요한 정보의 경우

영업담당자를 통한 조사,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통한 데이터 취합 등의 작업을 거쳐 금융

배출량을 산출했습니다. 

2023 년 9 월에는 업권 최초로 SBTi 에 가입했습니다. 과학기반 감축목표 검증 및 승인을 위해 2024 년 5 월

SBTi 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8 월~11 월경 검증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 사회책임활동 선언

애큐온캐피탈은 2023 년 CSR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활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될수 있도록사회공헌활동의

의미를 재차 생각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을 단순한 지원의 개념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이 이행해야

하는의무로전환한다는의미를담아 ‘사회책임활동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선언을이행하기위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지속가능한미래를위해사회적책임을다하는기업’이라는 CSR Mission 도함께선포하여기존의

CSR Vision 을 바탕으로 CSR 전략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4. SDGs 기여 목표 및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가. SDGs 기여 목표

애큐온캐피탈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업

특성을 고려한 SDGs 를 수립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ungc_korea/223498846150


UNGC 한국협회 & 회원사 뉴스

1. LG 유플러스, 재생에너지 전력 중개사업에 뛰어든다

 LG 유플러스는 스마트그린빌리지 및 한화시스템과 협력하여 가상발전소(VPP)와 직접전력

구매계약(PPA) 사업에 진출, 재생에너지 공급 문제 해결 및 전력 중개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 또한 VPP 로분산된재생에너지발전소를 IT 기술로통합관리하여효율적인전력공급을가능하게하며, 

PPA 를 통해 기업 고객에게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여 RE100 달성을 지원할 예정임.

2. 코오롱인더스트리, 온실가스 배출량 10% 감축…대표가 나선 ESG

 코오롱인더스트리가 ESG 활동 성과와 중장기 계획을 담은 '2023 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며

지난해 폐기물 감량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대비 10%가량 줄였다고 밝힘.

 또한 2047 년까지 넷제로를 목표로 생산 공정에 △폐열스팀(폐기물 에너지)을 활용, △화석연료 대신

바이오가스 이용, △폐수 재사용량 확대,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

뉴스트리

아시아투데이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406200002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626010014949


3. 신세계백화점, 대기업 최초로 ‘입양 휴직’ 제도 도입한다

 신세계백화점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일·가정 양립 정책 일환으로써 ‘입양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아이 돌봄을 희망할 경우 6 개월간 무급 휴직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임.

 신세계백화점관계자는해당제도를 “입양가족이안정적으로가정에안착할수있도록입양휴직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힘.

4. LG 전자 차별·괴롭힘·강제노동 금지하는 인권 경영 강화

 LG 전자가 인권 관련 방침을 통합하고 UNGPs 에 따른 인권 영향 평가의 주요 인권 영향 영역 7 분야를

선정하는 등 인권 경영을 강화한 ‘인권원칙’을 새롭게 제정하여 발표함.

 이에대해 LG 전자관계자는 이번원칙제정을계기로이해관계자의인권침해가능성을사전에파악해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영향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밝힘.

조선일보

한경비즈니스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4/06/27/IILWHANFNNCHLJFRQCU7CN2FEY/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6300925b


5. CJ 대한통운, 알루미늄 캔 자원순환 산림청과도 협력…ESG 보폭 확대

 CJ대한통운이지난해부터전국 22개국립공원에서진행해온알루미늄캔자원순환사업의시행

범위를산림청산하산림휴양시설까지확대할예정임.

 이를통해앞으로 2년간약 40톤의알루미늄캔을재활용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대상

지역도전국 160여개산림시설로확대후자원순환네트워크를구축해나가갈계획임.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78767/?sc=Naver


회원사 안내

1. 신규 · 재가입 회원

6 월 19 일부터 7 월 16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5 개사입니다.

 무림페이퍼 주식회사

 무림에스피 주식회사

 무림피앤피 주식회사

 태양정공㈜
 스피치로그㈜

2. CoP/CoE 제출회원

6 월 19 일부터 7 월 16 일까지 25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CoE (총 2 개)

 환경실천연합회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CoP (총 23 개)

 GS 칼텍스㈜

 교보증권㈜

 롯데카드주식회사

 삼성전자㈜

 에스케이스퀘어주식회사

 에이치엠엠㈜

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 유니베라

 인천도시공사

 인피니티컨설팅주식회사

 ㈜만도

 ㈜신원

 ㈜이노폴

 주식회사 에스제이엠

 주식회사 티아이피

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 ㈜신한은행

 ㈜엘엑스판토스



 코웨이㈜

 한국석유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투자금융지주

 한미약품㈜

※ UNGC 회원사는 2024 년도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를 4 월 1 일부터

7 월 31 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원사 상태(status)가

“미보고(Non-communicating)“로 전환되며, 12 월 31 일 이내에 제출시 다시 “Active” 상태로

회복됩니다. 12 월 31 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25 년 1 월 1 일자로 “제명(Delisted)“되오니, 

일정을 확인하시어 제출기한 내에 이행보고서(CoP)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회원은기존정책에따라가입일로부터 2 년이내첫 CoE 를제출하고, 이후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합니다. 해당일까지미제출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로분류되며, 이후

1 년 내에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ed)“됩니다.

※ CoP/CoE 문의: 안성은 과장 (070-4327-9771)



3.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4. UNGC 한국협회 가입 안내

2007 년 9 월에 설립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다양한 심포지엄, 워크숍, 컨퍼런스 개최 및 기업

지속가능성/ESG 관련 연구·조사, 정책 제안, 네트워킹과 대화의 장 마련, ESG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하여 회원사의 유엔글로벌콤팩트 10 대 원칙 이행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http://unglobalcompact.kr/%ea%b0%80%ec%9e%85/
http://unglobalcompact.kr/%ea%b0%80%ec%9e%85/
http://www.unglobalcompact.org/
mailto:gckorea@globalcompact.kr
http://www.unglobalcompact.kr/
http://blog.naver.com/ungc_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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